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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, 지식재산에서 답을 찾다

- 특허청·화장품업계 지식재산 분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-

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10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시 강남구)

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장품업계 주요기업의 지식재산(IP) 담당 

관계자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***을 달성한 화장품업계

지식재산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, 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을 

위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.

* 화장품 수출액(식약처) : (’17) 50억 달러 → (’19) 66억 달러 → (’21) 92억 달러

□ 간담회에는 화장품업계의 대·중견·중소기업을 대표하여 ㈜엘지

생활건강, ㈜아모레퍼시픽, 한국콜마홀딩스㈜, 해브앤비(유), ㈜바

람인터내셔날, ㈜페렌벨의 지식재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.

ㅇ 참석자들은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***에 따른 기초소재·원천기술 

핵심특허 선점과 케이(K)-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등 지재권 

침해에 따른 분쟁 논점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, 지식재산

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.

* 기능성 화장품 생산실적(식약처) : (’20) 4조 5,325억원 → (’21) 4조 9,891억원



ㅇ 특히, 참석자들은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기업 등에 의한 우리기업 

상표 무단선점***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실태의 심각성을

강조하며,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다.

* 우리화장품기업상표의해외무단선점적발건 : (’19) 206건→ (’20) 754건→ (’21) 952건

ㅇ 이에, 특허청은 우리기업 상표 무단등록 방지 및 위조상품 유통 

피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노력***과 피해 발생시 대응

지원사업******을 안내하고, 특허관 신규 파견, 해외지식재산센터 개편

등 우리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 강화 방안을 소개하였다.

* ①해외상표무단선점실태조사·정보제공 : (’15)중국→(’19)베트남추가→(’20)태국추가

→(’21)인니추가→(’22)싱가포르 추가 / ②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감시(모니터링) : (’21)

지재권분쟁대응센터감시(모니터링) → (’22∼) 민간감시(모니터링) 서비스추가

** 이의신청·무효심판지원, 행정단속, 민형사소송컨설팅등

□ 이인실 청장은 “화장품업계의 성과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와

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

분쟁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하면서,

ㅇ “특허청은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술과 상품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

핵심특허 확보,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근절, 분쟁대응 

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등 화장품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

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정책 수요자인 기업들이 겪는 문제의 

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산업계가 

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의 질을

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.

* 이노비즈협회 회원사(6.10), 엘지특허협의회(9.14), 에스케이그룹(9.27), 화장품업계

(10.18), 삼성그룹(11월), 중기중앙회 회원사(11월), 제약업계(11월), 벤처기업협회

회원사(12월) 등 간담회 진행

     


